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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예.’ 할 것은 ‘예.’ 하고, ‘아니
요.’ 할 것은 ‘아니요.’라고만
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
서 나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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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.
5,17-37

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
하셨다...

“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
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
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
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
다...

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
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,
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
이다...

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아예
맹세하지 마라. 하늘을 두고도 맹세
하지 마라.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
이다.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그
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. 예루살렘을
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위대하신 임
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.

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. 네
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
할 수 없기 때문이다. 너희는 말할 때



에 ‘예.’ 할 것은 ‘예.’ 하고, ‘아니요.’
할 것은 ‘아니요.’라고만 하여라. 그
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.”

묵상

주님의 계명은 명료합니다. 우리는
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우리의 정직성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
리가 ‘예’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
‘예’ 일 뿐이고, ‘아니요’ 하는 말의 의
미는 언제나 ‘아니요’ 일 뿐임을 아는
것입니다.

우리의 덕이 지속적일 때 사람들은
우리가 의존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
을 압니다. 이는 우리들은 실수를 하
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
다. 우리들은 실수를 합니다.

그러나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오
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
습니다.



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곤란함으
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.

정직해지는 것은 아마 다른 곤란함으
로 이끌 것입니다. 진실을 숨기는 것
은 몇 가지 이득을 줄 것입니다. 정직
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
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직함은 언
제나 매력적입니다. 그 진리, 그 계명
들에 대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었을
때, 우리는 ‘편안하게’될 수 없습니다.
진리는 그 누구도 믿지 않더라도 진
실이고 거짓말은 모두가 믿을지 라도
거짓입니다. 흔히 말해, 모두가 하더
라도 틀림은 틀림이고, 아무도 하지
않더라도 옳음은 옳음입니다.

골프 시합에서 이긴 7살 소년은 다음
날 대회를 주최한 골프 클럽에 우승
트로피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습
니다. 우승 트로피와 함께 동봉된 편
지의 내용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.

“제 이름은 야고에요. 지난 토요일에
저는 아저씨의 클럽에서 주최한 어린



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. 점
수판은 제 총점이 50샷이라고 가리켰
어요. 하지만 다시 한 번 아빠와 점수
를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실수를 했다
는 것을 알아챘어요. 실제 총점은 51
샷이었어요. 아빠는 우승 자격이 아
닌 50샷으로 점수판에 서명을 잘못
했던 것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트로
피가 저랑 대결을 한, 이 트로피를 받
을 자격이 있는 친구가 받았으면 해
요. 오늘 저는 점수판에 서명을 하기
전에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
배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야고 보냄.”

정직함은 매력적입니다. 정직함은 가
끔 어려울 것입니다.

그러나 우리는 정직함이 옳은 것이라
는 것을 압니다.

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저의 ‘예’
가 언제나 ‘예’가 될 수 있게 해주시
어,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알려질
수 있게 해주소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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